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1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2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 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3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맘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 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4 이후 천국에 올라 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후렴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1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2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3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5월 16일(목) 기도 담당 : 홍광진 집사

2019년 5월 15일(수)

               이른아침예배

    인도 : 엄재광 목사
예배를여는말 ·············································································· 인  도  자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86장 ································· 다  같  이

기       도 ·············································································· 한상열 집사

성 경 봉 독 ······················ 출애굽기 20:1~21 ······················ 인  도  자

찬       양 ·············································································· 새벽찬양대

설       교 ··············· 『계명에 담긴 복음 정신』 ··············· 이상학 목사

기       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다  같  이

찬       송 ································ 366장 ································ 다  같  이

축       도 ·············································································· 설  교  자

               <출애굽기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요 일 본 문 제 목

5월 14일(화) 출 19:20-25 경계를 세워 그 안에 머무르는 법을 배우라

5월 15일(수) 출 20:1-21 계명에 담긴 복음 정신

5월 16일(목) 출 31:12-1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월 17일(금) 출 32:1-14 끊임없이 새로운 신(神)을 만드는 자들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9년 5월 15일(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하루를 받아 주옵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며, ‘화목케 하는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사 계명이라는 영적 울타리를 허락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계명에 담겨진 

사랑과 복음을 온전히 기억하여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19일)을 기쁨나눔주일로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게 부어주신 생명

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돌아보게 하시고, 생명의 주

인 되신 예수님께로 귀한 영혼들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용기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허락하신 목회비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헌신하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시사, 주를 위한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두고 온 삶의 빈자리를 주님이 대신 가시사 책임져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이 땅의 교육이 성경말씀에 기초한 

교육되게 하시며, 특별히 기독교 학교들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북녘의 지하교회

와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문안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믿음의 반석위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는 ‘예수님만 섬기는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